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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시편 23,1 

 

수녀를 돌보시는 착한 목자같은 하느님의 이미지는 마리아 스텔라 수녀에게 모든 불확실성 

안에서도 안전함과 지지를 주었다. 

마리아 레허는 요셉과 마리아 레허 부부의 일곱번 째 아이였다. 그리고 슈베거에서 여섯 

명의 언니, 오빠들과 성장했다. 겨우 3살 반이었을 때 어머니를 여읜 경험은 마리아에게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고모들 중 두 명이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했다.    

마리아는 8년간 슈베거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1957년에 졸업한 다음에는 3년간 

부모님의 농장에서 일했고 글란도르프의 농업 직업 학교에 다녔다. 1961년, 62년에는 

견습생 요리사로서 일하던 뮨스터의 아그네스의 집에서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책임자는 마리아의 업무 증명서에, 요리와 제과제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을 기록했다. “친절과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활기찬 준비 태세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이부르그의 농업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는 1963년 코스펠드의 우리 수녀회에 입회했고 수련자가 되었을 때 마리아 

스텔라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유기서원자였던 마리아 스텔라 수녀는 겔젠키르혜의 식당과 재봉실 도우미로서 사도직을 

행했다. 로마에서 종신서원을 발한 다음에는 1972년 4월에 뮨스터 슈투덴틴부어제로 

파견되었다. 이곳은 42년간 수녀 생활의 중심이었다. 안내실을 돌보며 방문객들을 

신중하고도 친절하게 맞이했다. 수녀는 제의실 일은 대단히 좋아했으며 사제들과 주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책임지고 세탁을 담당했으며 청소부와 함께 집안의 청결함을 

돌보았다. 수녀의 친절한 성격으로 수 세대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2014년 5월 14일, 수술 후에 안넨탈 수녀원으로 들어오면서 마리아 스텔라 수녀의 은퇴기가 

시작되었다. 수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기도에 봉헌했으며 겸손히 자신의 길을 갔다.   

얼마 전에는 병고로 인해 하느님께서 계신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갈망을 지니고 있었으며, 

병자 성사를 받고 친지들에게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다.  

2월 5일 아침, 소망이 이루어졌다. 수녀는 하느님께로 떠났으며 공동체는 수녀가 사망하던 

날 아침미사 중에 수녀를 기억했다. 우리는 이제수녀의 갈망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가 이루어 졌다고 굳게 믿는다.  


